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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이전以前과 기법 이전以前

—연주계와 작곡계와 결부시켜—

나    운   영

    음악 이전(音樂 以前)이라 말이 있다. 제아무리 연주기법이 좋다 하더라도 해석이 좋지 못하면 그것은 음악 

이전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는 아무리 작곡 이론을 많이 습득했고 그 기법을 구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

용이 공허 유치空虛 幼稚하다면 역시 음악 이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법 이전(技法 以前)이란 말이 있다. 제아무리 곡의 해석이 좋다 하더라도 연주기술이 미숙하다면 그것은 기

법 이전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한 아무리 곡의 내용이 충실, 고상하다 하더라도 작곡기법이 졸렬하다면 

역시 기법 이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페츠, 엘만 등을 길러낸 아우어(Leopold von Auer,1845~1930) 교수는 일찍

이 말하기를  「예술은 테크닉이 끝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즉 음악은 연주기술이 완전히 습득된 데서부터 

시작된다. 작곡기법이 완전히 습득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우리네들에게는 마치 사형선고문과 같다. 일생

을 두고 매일 7, 8시간씩 피아노나 바이올린 공부를 해도 그 많은 에튜드와 명곡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테크닉

을 습득할 수 없는 것과 또한 화성학, 대위법, 악식론, 관현악법, 작곡법 등 작곡학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자나 

깨나 습작에 습작을 계속해도 만족할 만한 작품이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실로 이 이상의 추상과 같은 논고가 

또 어디 있으랴?

    음악 이전과 기법 이전—이 두 말은 생각만 하여도 우리네들에게는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두 

말은 우리나라 연주계나 작곡계에 해당되는 말임을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

서 음악 이전이란 말을 연주계와 결부 시켜 보고 또한 가법 이전이란 말을 작곡계와 결부 시켜 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연주계는 6^25사변 이후로 놀라울 만큼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음

악적인 연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테크닉에만 치중하는 나머지 자신이 연주하는 곡

의 화성, 악식 정도도 모르고 연주하는 관계로 악보 뒤에 숨어있는 악곡의 내용, 작곡자의 기분을 정확히 파악하

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본의 아닌 음악 이전의 연주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작곡계도 근래에는 많은 신진 작곡가들이 배출되어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그들 중에는 아직도 기법이 미숙한 자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테마와 타이틀 같은 데에만 큰 관심을 갖고 있음

으로 기법상으로는 마치 미국의 민요작곡가인 포스터와 같이 주3화음,속3화음,하속3화음의 3어법만을 사용하

고 또한 짤막한 가요형식의 곡을 쓰고도 만족(?)하려 드는 관계로 모처럼 좋은 테마를 가지고도 예술적인 대작

품을 쓰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기법 이전의 작품에 그치고 말게 되는 것이다.

   음악 이전과 기법 이전—이것이야말로 연주계와 작곡계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나는 강조하

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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